
■ 분석 

매체 및 제품 이용행태 - TV는 오락성, 신문은 신뢰감 뛰어난 매체 

 

소비자들은 TV가 오락성, 주목도, 친근감, 신속성이 높은 매체로 평가한 반면 신문은 신뢰

감, 교양성, 공정성 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TV광고는 접촉빈도와 관심도가 모두 높

아 4대 매체 가운데 광고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방송광고

공사가 실시한 대규모 소비자조사인 매체 및 제품 이용행태 연구(Media & Consumer 

Research) 결과에 나타난 것이다. 

 

이 조사는 99년 7월 1일부터 2주간 전국 7개 대도시 및 41개 중소도시 거주자 6,000명을 

대상으로 매체 접촉행태, 라이프 스타일, 제품 이용행태 등 총체적인 소비자조사로 실시되

었으며 그 내용은 최근 두 권의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유머광고 가장 선호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일 평균 TV 시청시간은 2시간 58분으로 나타났다. 평일 시

청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으나 주말에는 10대, 20대 등 젊은 층의 시청이 많아져 10대

의 경우 평일의 두 배에 가까운(5시간 9분) 시간을 TV를 시청하며 보내고 있다. 주로 시청

하는 프로그램은 10대는 쇼·오락, 20대 미혼은 드라마와 뉴스, 주부는 드라마, 기혼남성은 

뉴스·보도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했다. 

 

라디오 청취시간은 평일 1시간 6분이며 주말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로 청취

하는 장소는 집에서 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44%), 자가교통 수단에서의 청취비율도 

2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읽는 신문기사 역시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10대는 연예·오락, 스포츠면을 주로 읽고 

20대 미혼은 스포츠, 종합, 연예·오락 등의 순서로 읽는다. 주부는 종합면과 사회면을, 기혼

남성은 경제면과 종합면을 우선적으로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PC통신 이용자는 전체 응답

자의 18.5%, 인터넷 이용자는 18.3%이다. 10대와 20대의 PC통신 이용률은 30%를 넘고 

있으며 인터넷은 20대(37.6%)가 주 이용자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에게 광고모델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박찬호″가 1위를 차지했으

며, 김대중 대통령과 김희선, 박세리 등의 순서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광고물 유형별로는 유머광고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등장광고, 빅모델 

광고, 애니메이션·만화 광고 등의 순서로 선호한다고 응답해 최근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제

작기법이 소비자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대, 20대 등 젊은 층의 경우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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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젊은 층의 연예인 선호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광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구

입 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제품정보 기능을 높이 평가했다. 광고의 역기능으로는 ″광고

는 사치와 낭비를 조장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새롭고 특이한 광고를 보면 

제품에 관심을 가지며″, ″광고를 많이 본 제품에 신뢰가 간다″고 응답하는 등 광고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과 신뢰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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